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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문학 기념 박물관의 전시물은 가마고리가 어떻게 20 세기 초에 유명한 

작가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박물관이 자리한 1912 년 해변가에 문을 연 도키와칸 여관과 여관의 설립자이자 

가마고리를 관광지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고야의 사업가 다키 

노부시로(1868–1938)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박물관에는 도키와칸과 가마고리 

호텔(현재 가마고리 클래식 호텔)의 유물과 문서, 도키와칸의 방의 재현, 노벨 

수상자 가와바타 야스나리(1899-1972), 다니자키 준이치로(1886-1965), 시가 

나오야(1883-1971) 등 이 여관에 머물렀던 작가들의 삶과 작품을 자세히 설명한 

패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레저와 문학 

가마고리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인들 사이의 관계는 부유한 섬유 상인 다키 

노부시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키는 다케시마 섬 맞은편의 미카와 만 

해안에 도키와칸 여관을 설립하였습니다. 그곳은 그의 가족 별장이 있던 곳이자 

어린 시절부터 사랑했던 장소였습니다. 

 

가마고리는 이미 여행지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다키는 이곳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유명 작가들을 초대하여 도키와칸에 머물게 하고, 가마고리, 

다케시마, 그리고 여관에 관한 글을 작품에 쓰게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도키와칸이 문을 연 후 가와바타, 다니자키, 시가, 

기쿠치 간(1888–1948), 야마모토 유조(1887–1974), 이노우에 야스시(1907–1991) 

등의 작가들이 여관에 머물며 다케시마에 대한 많은 소설, 단편 소설, 시를 

썼습니다. 

 

이러한 작품 중 일부로는 도키와칸 옆에 세워진 승마장을 중심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이야기인 가와바타의 단편 소설 로바니노루쓰마(당나귀를 탄 아내)와 

등장인물의 형제자매 중 한 명이 가마고리를 방문해 예비 신랑과의 불만족스러운 

만남을 가진 후 도키와칸에 머문다는 다니자키의 사사메유키(마키오카 

자매)가있습니다. 

 

박물관 

도키와칸은 1982 년에 철거되었지만, 1997 년 여관 자리에 문을 연 해변 문학 

기념박물관에 그 유산과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10 년에 지어진 

단층 목조 건물을 재현한 것으로, 가마고리 중심부의 진료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내부에는 도키와칸에 머물렀던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관과 주변 지역을 

다룬 작품을 강조하는 설명 패널이 있습니다. 박물관 건물에는 1927 년 8 월 

다니자키 준이치로가 도키와칸에 머물렀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꾸며진 방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다다미 방에는 장지문이 있는데 문을 열면 물 너머로 다케시마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에는 가마고리 호텔과 그 별관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한때 호텔 입구 근처의 6 면의 롯카쿠도 건물 외관을 장식했던 화려한 나무 조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의 또 다른 부분에는 가마고리, 다케시마, 도키와칸과 

가마고리 호텔의 역사에 관한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시간 편지”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이 가마고리에서 보낸 시간과 관련된 

메시지나 추억을 적으면 박물관 방문 후 2 개월에서 10 년 사이의 날짜에 원하는 

주소(일본 내)로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